
원학 스님의 풀이로 만나는 ‘다부’

우리나라 최초의 차 노래

수행자‧다인 입장서 풀이

“진정한 끽다거 정신 이어지길”

여수령 기자 spero0821@hyunbul.com

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인 한재 이목(1471~ 

1498)이 지은 〈다부(茶賦)〉는 우리나라 최초

의 차 노래로, 초의 선사의 〈동다송〉(1837)

보다도 340여 년이나 앞선 다서다. 그는 젊

은 시절 중국에서 차를 접한 경험을 바탕으

로 차의 참다운 정신과 심오한 경지를 시로 

남겼다.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스물여덟의 나

이에 요절했지만, 그가 쓴 〈다부〉는 차가 기

호품에 머물지 않고 인간을 깊은 내면세계

로 인도한다는 가르침을 오늘에 전한다.

한재는 〈다부〉에서 글을 쓴 동기를 밝힌 

후 차의 5공(功), 6덕(德), 7효능(效能)을 일목

요연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차 정신을 피력

했다. 하지만 시 형식이라 언급된 지명, 인용

구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차를 공부하는 

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. 이러한 

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학 스님〈사진〉이 

〈다부〉를 번역하고 해설한 책 〈내 마음속 차 

향기여! 해와 달을 품고 있네〉를 펴냈다. 〈동

다송〉을 풀이한 〈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

환희라네〉 이후 두 번째 다서 번역이다.

스님은 2001년, 다회(茶會)에서 〈다부〉 강

의를 맡게 되면서 처음 이 책을 접했다. 원

문을 교재로 1년 6개월 동안 강독하며 점차 

〈다부〉에 담긴 사유의 깊이와 맑은 정신세

계에 사로잡혔고, 직접 새롭게 번역하기에 

이르렀다. 스님은 원문을 한자 그대로 풀이

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자이자 다인(茶人)

으로서의 해석과 감상을 덧붙여 이해를 높

였다. 특히 기존 번역서들이 제대로 번역하

지 못한 ‘오해(五害)’와 ‘팔진(八眞)’을 불교의 

가르침에 근간해 풀어냈다. 

[번역] 인간에게 반드시 물리쳐야 할 다섯 

가지 욕심을 깨끗이 씻어내고 여덟 가지 바

른 진리를 넓혀 가야 하는데, 이러한 어려움

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향(茶香)에 젖어 

드는 것이다.

[해설] “한재는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서 다

섯 가지 해로운 욕망을 극복하듯 다향의 차 

수행을 통해 여덟 가지 실천적 진리를 생활 

속에서 구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. 여

기서 오해(五害)는 재색식명수(財色食名壽)

의 다섯 가지 해로운 욕망이며, 팔진(八眞)

은 팔정도(八正道)를 말한 것이다.”

원학 스님은 7월 2일 서울 인사동의 찻집

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“한재는 ‘일생 동

안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것은 

다우(茶友)’라고 했다. 불가에서도 고승들이 

다성(茶性)을 가까이하고 다향(茶香)을 못 

잊어 한 것은 수행에도 반드시 향기로운 대

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으로, 그 방법으로 제

시한 것이 ‘끽다거(喫茶去)’”라고 설명했다. 

그러면서 “최근에는 스님들도 차 대신 커피

를 마시는 문화가 보편적인데, 〈다부〉를 통

해 끽다거의 진정한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

다”고 당부했다.

명랑함에 담긴 

친절과 기도

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소년이 교황청 

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까지.

<명랑 주교 유흥식>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

살아온 길과 신앙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

는 따뜻한 시선을 담은 대담집이다. 

김민희 ‘톱클래스’ 편집장과 한동일 교수(성균

관대 법학전문대학원, 바티칸대법원 로타 로마나 

변호사)가 함께 엮은 이 책은 ‘톱클래스’ 2023년 9

월호에 게재된 인터뷰와 당시 서면 및 대면으로 

진행한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한다

대전교구장 시절부터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

이후까지, 그가 겪은 교회 안팎의 일화를 인터뷰 

형식으로 풀어 마치 유 추기경과 마주 앉아 이야

기를 듣는 듯하다.

유흥식 추기경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은 ‘한 

사람을 사랑하는 일’이다.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

위해 그는 가난한 자와 약자의 편에 섰고, 만나

는 누구든 웃으며 환대했으며, 정의와 평화를 위

해서라면 현실 정치와 사회 이슈에도 목소리를 

냈다. 

책 제목에도 쓰인 ‘명랑’은 성격적 특성을 드러

내는 것만이 아니라, 그의 삶을 관통하는 신앙 태

도를 상징한다. 유 추기경은 힘든 순간에도 ‘하느

님은 늘 함께하신다’는 믿음으로 버텼고, 그러한 

믿음은 웃음을 잃지 않는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.

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, 그 곁을 지키려는 마

음은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. ‘깨달음’, ‘자

비’, ‘참회’는 종교의 본질이 ‘함께함’에 있다는 것

을 보여주기 때문이다. 

속도와 경쟁에 사람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진 

이 시대, 유흥식 주교는 묻는다. “당신은 오늘 누

구에게 웃어주었습니까?”

책 수익금 전액은 유흥식 추기경의 요청에 따라 

자립 청년 주거사업 지원에 사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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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불교문화’…동남아 불교 조명

‘불광’…중생 치유하는 약사여래

‘불교’…윤달, 불교 문화와 의례

대한불교진흥원(이사장 이한구)이 발행하

는 월간 ‘불교문화’ 7월호(통권 제299호)는 

‘동남아시아 불교, 그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

래’를 주제로 동남아 불교의 역사적 전개와 

발전 과정을 조명하고, 식민지·내전·사회주

의 체제를 거치며 불교가 민족성과 공동체

성을 어떻게 보존해 왔는지 살핀다. 

국내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 주지 담마

끼띠 스님은 열여덟 차례에 걸친 왕국의 멸

망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온 스리랑카 불

교의 역사를 소개하고, 김한상 능인대학원대 

불교학과 조교수는 미얀마 불교의 역사와 

19세기 이후 불교 부흥 운동과 명상법 발전

을 살핀다. 

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드바라바

티 문화에서 시작된 태국 불교가 하리푼차

이 전통을 계승하며 발전해 온 과정을 소개

하고, 송위지 성원불교대학 학장은 ‘캄보디

아 불교’를 주제로 기원전 3세기 아소카왕의 

파견으로 전래된 불교가 힌두교와의 공존을 

거쳐 상좌부 불교로 정착된 역사적 흐름을 

조명했다.

정기선 미얀마 불교문화연구소장은 ‘라오

스 불교’만의 독특한 특성을, 이병욱 보조사

상연구원 원장은 ‘베트남 불교’를 통해 베트

남 불교의 과거와 현재, 미래를 다각도로 살

폈다. 

불광미디어(발행인 지홍 스님)가 펴내는 

월간 ‘불광’ 7월호(통권 609호)는 ‘중생을 치

유하는 약사여래’를 주제로 오랫동안 많은 

이들에게 신앙되어 온 약사부처님을 다양한 

도판과 함께 다각적으로 소개한다.

오늘날 약사신앙은 약사여래 명호를 반복

해 부르는 칭명염불(稱名念佛)의 형태지만, 

본래 〈약사경〉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의

례들이 수록돼 있다. 대표적인 것이 속명번

등법(續命幡燈法)과 오색루법(五色縷法)이

다. 이번 호에서는 오색루법을 소개하는 한

편, 중국 돈황 막고굴 벽화에 나타난 속명번

등법의 시각적 자료를 살펴보며 약사신앙이 

어떻게 활용되고 변모해 왔는지 고찰한다. 

태고종(총무원장 상진 스님)이 발간하는 

월간 ‘불교’는 7월호(통권 764호)를 윤달 특

집으로 꾸렸다. 특별기고 ‘윤달과 윤달의

례’(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)에서는 달력

에서 벗어난 달, 윤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

삶과 죽음, 기억과 기도, 의례와 공덕의 의미

를 다시 묻는다. 특히 윤달에 행해지는 불교 

의례들의 유래와 현대적 해석을 통해 조상

에 대한 공경을 수행과 연결하는 길을 주제

로 전통과 믿음이 어떻게 오늘의 삶과 만나

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.

이와 함께 ‘영산작법 삼귀의례를 중심으

로 본 불교의례의 본질’(이성운), ‘유두 보살

계의 전통과 현대적 계승’(구미래) 등 다양한 

시선들을 만날 수 있다.
신중일 기자 

불교잡지 7월호 미리보기

내 마음속 차 향기여!
해와 달을 품고 있네 
한재 이목 지음

원학 스님 번역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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